
▪ 말라리아 위험지역(파주시, 연천군)에서 31주차(‘26.7.27.~8.2.)에 채집된 얼룩날개모기에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의  
  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(8.13.) 
▪ 현재 매개모기의 밀도는 폭염 등으로 전년 대비 낮은 상태이고,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201명(1.1.~8.1.) 발생으로 
   전년 동기간(355명) 대비 43.4% 감소한 상황이다. 폭염 후 다시 매개모기 밀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위험지역 주민과 
    방문자는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긴 옷을 착용하며, 기피제와 방충망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 
▪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, 군 복무 후 의심증상(오한, 고열,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하며 두통, 구토, 설사 등) 
  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 

국내 감염병 동향 
 ■ 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, 매개모기에 말라리아 원충 확인!

   감염관리소식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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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출처: 질병관리청, 2026년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 제31호/제32호, 8

   

   

 *자료출처: 감염병포털, 감염병통계  

 ■ 홍역 
   ▪ (스웨덴&핀란드) ’26년 8월 우르쿨트 음악축제 참석자에서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단 발생, 스웨덴 31명, 핀란드 1명 보고 
 

 ■ 웨스트나일열 
   ▪ (다국가) 유럽에서는 이탈리아·그리스를 중심으로 
                    미국에서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환자가 급증 
 

 ■ 공수병 
   ▪ (미국&캐나다) 최근 비버, 박쥐,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광견병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동물감염)발생 및 인체 노출 사례가 지속 발생 

 ■ 크리미안콩고출혈열 
   ▪ (여러 국가) ’26년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에서 발생 보고 
 

 ■ 탄저 
   ▪  (방글라데시) 방글라데시에서 도축된 소 섭취 후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부 탄저 집단발병 의심사례 발생 
 

 ■ 샤가스병 
   ▪  (브라질) 브라질에서 오염된 아사이베리 섭취를 통한 
                     샤가스병 집단 발생 보고 

 ■ 동부말뇌염 인체감염 
   ▪ (미국) 미국 미시간주에서 ’21년 이후 첫 동부말뇌염 
                (Eastern Equine Encephalitis) 인체감염 사례 발생 
 

 ■ 디프테리아 
   ▪  (이탈리아) 시칠리아주 팔레르모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세 여아가 호흡기 디프테리아로 사망, 가족 내 
                         2차 감염 1명 확인, 가족·접촉자 다수 무증상 
                         양성 확인 


